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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1 )

침묵을 지키는 목소리◆

학습목표※

목소리와 현상 장 침묵을 지키는 목소리 에 대해 학습한다6 < > .『 』

후설의 침묵▲

후설에 의한 절대적 침묵 은 이중의 환원 배제 을 수행해야 한다 의사소통의 차원에서< > ( ) . 1)

타자와의 관계 의미층에 대해 차후적인 층 외면적인 기표의 층2) ,

후설이 든 내면 독백의 예▲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넌 그렇게 계속 해나갈 수는 없어 에서 나는 실제하는 타인과의" , "

의사소통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독백 속의 나는 어떤 표지의 기능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독백의 내가 표지의 기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 때의 나는 어떤 객관.

적인 의미 누구나가 모두 나라고 할 때의 나 를 갖지 않으며 표현하는 주관인 나와 합치한( ) ' '

다.

그런데 후설이 든 예는 의사소통을 함유한다고 볼 수 없다 그것은. 실천적인 부류에 속한다.

말하자면 자기가 자신에게 하는 독백은 주로 가치론적이거나 가치 생산적인 본질 을 지닌다" "

는 것이다 여기에 발신과 수신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여기서 후설 자신의 모순이 드러난다. . .

후설은 가치론적인 담론이 논리적 이론적 담론 테오레인의 표현 으로 환원 가능하다는 것을- ( )

주장해 왔다 그리고 논리적 이론적 담론은 기표작용에 대한 규정을 통제하면서 순수 형식의. -

언어 말하자면 형식의 이념성을 강조해왔다 그리고 테오레인 이론 의 표현은 앞 장에서 말, . ( )

했던 지시 표시 지적 를 필요로 한다 지시를 요구한다는 말(zeigen -anzeigen( )+hinzeigen( )) .

은 공간성의 매개를 요구한다는 말이다.

존재동사▲

언표가 는 이다 라는 원초적인 형식을 취한다고 볼 때 그리고 이것이 논리적 명제가 취<S P > ,

해야 하는 근본적 형식이기 때문에 후설에게 의미가 그 자신을 내어준다 라는 순수한 표현- " "

의 정의에서 바라볼 때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존재 동사의 인칭 계사 이 다름 아닌3 ( est, is)

표현의 순수한 핵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칭으로서의 주어는 논리적이고 명제적인 언. 1 ( )

표가 수행되는 순간 인칭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다 데리다는 후설이 말하는 주관적인1 . ,

표현에서 표명된 것과 명명된 것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다 각주 나 물 한잔 부탁합니.(112, :"

다 에서 표명된 것은 물에 대한 욕구이고 명명된 것은 물이다 마찬가지로 와 나는" . "2x2=4" "

라고 판단한다 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뜻한다 계사는 낱말 이외에서는 나타나지2x2=4 " .)



않는다 계사는 그러므로 낱말 베르붐 레게인 의 환원불가능성 사유와 목소리 포네 의 일치. ( , ) , ( )

의 환원불가능성 자체이다 존재가 이다로서 표현될 수 밖에 없을 때 글쓰기나 표지의 성. ' ' ,

질을 갖는 말을 가져온다는 것이고 결국 존재가 이념성으로 치환 후설의 경우 되었을 때 반( )

복은 불가피하다.

질문▲

여기서 표명된 것 은 사유된 것 이라는 의미인가Q. ‘ ’ ‘ ’ ?

거꾸로라고 생각해보자 목소리는 살아있는 나를 담고 있어야 한다 사유는 살아있는 나A. . .

의 실제적인 존재를 배제한 말하는 내용만 얘기한다고 봤을 때 곱하기 는 라고 하는 것, 2 2 4

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사유고 그 다음에 현전하는 나 목소리라고 하는 것 실재하는, ,

경험적 나가 들어가는 것이 표현된 것이다 애초에 로고스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유와.

목소리의 일치였다 그런데 사유와 목소리의 일치가 분열이 된다 말뜻이 전혀 다른 두 가지. .

말뜻으로 드러날 때 굳이 언어가 이것을 사유라고 지적한다기보다는 목소리와 문장 언표된,

것의 말뜻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후설은 언어를 끌고 들어오면서 형식논리학. 『

과 초월론적 논리학 에서 언어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후설의 절대적인 나라고 하는 것은』

선험적인 주관성이다 실제로 언표의 활동 안에서는 나가 수많은 다양한 의미로 갈라진다. .

예를 들어 나는 목이 마르다 라고 할 때 이 말을 지시하는 나와 목이 마른 나 나는 만족한‘ ’ , ‘

다 고 할 때 만족하는 것이 지시하는 나와 말뜻에 해당하는 나에서 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동일한 것으로 있어야 되는데 매번 자리바꿈하고 다양한 형식을 갖는 것을 후설 자신이

인정하는 것이다.

증식의 과정▲

데리다는 자기촉발 자기를 타자화하는 것의 과정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자기촉발의 과정을,

통해서 나가 끊임없이 증식한다고 보고 있다 증식의 과정이 후설이 보기에는 물리적. korper(

이고 생리학적인 신체 살 살아있는 신체 로 가는 과정이라고 한다 여기서 라는 개), leib( . ) . leib

념은 데리다가 말했을 때 고유한 몸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 메를로 뽕띠는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완벽한 몸이라고 했다 사유하는 몸이 아니라 감각하되 능동적인 살의.

체험이 들어가 감각에 상응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빨간색을 보면 바깥으로 확장하려는 그.

런 운동성의 영역을 나타내고 색 자체가 이미 자기 몸과 관련되어있는 의미를 띠는 색이다.

경험론자들이나 관념론자들은 감각 자체를 무시했지만 경험론자 같은 경우는 감각이라는 것

이 인상들이라는 단위가 있어서 인상들이 나의 몸에 각인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경험주.

의자들이 말하는 단지 인상을 받아들이는 몸은 기계적이고 생리학적인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몸이라면 후설이 말하는 언표활동을 통해 나의 증식의 과정을 겪는 몸 신체에서 살로,

간다고 했을 때 살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에서 몸을 생생하게 만드는 정신의 활동이 들

어간다는 의미에의 살아있는 몸이다 그래서 자기를 말뜻 안에 집어넣어서 자기를 증식한다.

는 것은 내가 매번 라는 문장을 말하고 라는 문장을 말하고 라는 문장을 말할 때 나에A B C

해당하는 말뜻이 달라진다는 것은 결국 나에 대해서 대사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으로 나의 자

기분열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다 데리다가 후설의 이론을 끌고 와 나와 다양한 뜻을 가.



진 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언표의 의미 속에서 다양한 을 가질 수 있다는bedetung bedetung

것은 나는 대자들을 갖는 다는 것이고 대자들을 갖는 다는 것은 내가 나와의 관계 자기관계( )

를 계속 증식시키는 것이다 내가 나를 표현할 때 나는 드러나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다 언. .

표들이 있을 때마다 나는 드러남과 동시에 어딘가에 숨어있다 그래서 나는 대자들을 만들어.

내고 자기와의 차연을 만들어낸다 데리다의 이런 생각은 헤겔과도 비슷한 점이 있다. .

차이의 운동▲

데리다가 차이를 차연으로 재정의할 때 그리고 여기서 초월적 주체에로의 환원이 우리를 차,

이에 가장 가까이 접근시킨다고 할 때 데리다가 말하는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같은 것을 자

기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와 맺는 관계로서 생산한다 동일자를 비동일자로서 생산한다, . 는 것이다"

현상학적 운동을 이렇게 정의할 때 현상학의 담화는 끊임없이 차이를 파생시키는 현(125).

전의 형이상학의 도식에 잡혀있다 데리다는 이 도식에서 헤겔과의 유사성을 확인한다 차이. . "

차연 의 무한정성( ) 그 자체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긍정 무한이 사유되어야 한다 이는 오직 긍.(

정 무한이 스스로 자기를 사유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는 것을 헤겔주의가 명시하는 지접에서)

단연 그렇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죽음과의 관계만이 현전하는 나의 부재만이 현전의"(153). ,

무한한 차이 차연 을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차연은 구조로 설명되는가( ) . ?

현전하는 나의 부재가 구조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데리다는 차연을 기저로서의 어떤 실체로.

상정하지 않는다 공통적인 뿌리인 한에서 차연은 그런 대립들이 알려지는 곳인 같음 같은. “ (

것 동일성과 구별되는 의 요소이다 입장들 불어본 데리다가 말하는 같음 같은 것, ) ”( , 17 ) < ( ) le

은 다른 것의 다른 것 다름의 다름 타자의 타자 그러나 동일자로 돌아오지 않는 같meme> ( , ,

음 이다 가령 나는 타인인 너의 타자이지만 그것이 나의 나임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 .

이상을 정리해보면 후설이 말하는 독백 말하는 자기를 들음은 공간성의 지표를 가질뿐더러,

타자성을 내적으로 생산해낸다 이것의 동력은 생의 자기 촉발이다 그리고 타자성을 생산해. .

낸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기현전이 시간성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자기현전은 차이.

의 계기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차이는 차이 그 자체 다름으로 요약되는 차이. ,

가 아니다 이것은 차연이다 즉 같은 것을 다른 것들을 생산해내면서 같음으로 만든다는 것. .

이다 그러므로 차이의 운동은 초월적 주체에게 들이닥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 .

주체를 차연에 의해서 생산한다( ) ."(125).

원기록▲

지금 여기의 절대적 현존 이념적 대상들의 소위 전 시간성은 시간 밖에 있지 않고 시간성, 全

의 한 양태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 촉발은 지금 여기에 있는 근원 인상 이 그것 이외의 다. < >

른 것에 기원을 두지 않은 자발적 발생 원 발생이게 만든다 그러나 이것은 공간화를 통한, . (原

경험계를 이용하는 은유를 거치지 않고서는 파악될 수 없다 즉 근원적 의미는 흔적의 운동) .

인 기표작용에 포섭되어 있다 이것을 데리다는 원 기록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기표 작용들. .原

의 차이화의 운동 은유의 운동 에 의해 기표들 보다 먼저 있거나 늘 지연되어 있다 의미가( ) . ,

근원적이라고 여겨지는 의미가 시간화 운동을 따른다는 말은 공간화 은유 의 과정을 거친다( )

는 것이다 음성적 자기 촉발의 순수 내면성이 표현 과정의 순수 시간적 본성을 전제했었. " < >



음을 우리가 이제 상기한다면 말의 혹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들음 의 순수 내면성이라는, < >

주제가 시간 그 자체에 의해 근본적으로 반박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 세계로의< > . <

외출 또한 시간화 운동 속에 근원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자기가 말하는 것을> "(131). "

들음은 어떤 자기 폐쇄적인 안 의 내면성이 아니라 이 안에서 벌어지는 환원불가능한 열림,內

말 속의 눈이자 세계이다 근원적인 선 표현적인 현전은 표현 층과 얽혀있고 안은"(131). ( ) ,先

바깥과 얽혀있다 메를로 뽕띠의 살의 구조와 이 구조를 작동시키는 창조적 표현활동과의. -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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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2 )

근원 보충◆

학습목표※

장 근원 보충 에 대해 학습한다7 < > .

근원 보충▲

기록이 말에 덧붙여져야 한다면 루소의 언어기원론 말이 대상의 사유된 동일성에 덧붙여져" ( ),

야 한다면 내면담화 이는 의미와 말의 현전 이 이미 처음부터 자기 결핍에 시달리고 있기( ), < >

때문이다 여기에 근원 보충을 말할 수 있다 대상의 근원적인 의미와 말이 결핍된 것"(132). .

이기 때문에 비현전의 계기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것을 보충해야 한다.

보충성은 차연의 수행이다 보충은 구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비충만 결여 만을 지시하는. ( )

것이 아니다 보충은 무엇 대신 대리를 지시한다 앞에서 언급한 자기 현전의 대자 내가. < >, . (

나에게 말을 걸 때 는 어떤 자기 자신을 대리한다 보충하는 기표는 단순히 기의를 재현하는) .

것이 아니라 다른 기표를 대리한다 단지 이념성의 성질을 갖는 기표 나 태양 등 을 대리. (' ', ' ' )

할 때는 대리하는 기표의 차이의 놀이는 더욱 증가한다.

비충만한 표현▲

표현이 비충만이라는 말은 자신과의 차이 결핍을 포함한다는 말은 직관하는 대상과 지향하( , )

는 말뜻 의미 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후설은 가지의 경우를 예로 든다 직관하( ) . 3 .

는 대상이 다른데 같은 을 갖는 경우 뷔세팔은 말이다 와 이 노마 는 말이bedeutung : " " " 老馬

다 라는 두 명제 직관하는 대상은 같은데 다른 을 갖는 경우 나폴레옹을 표현하" , bedeutung :

면서 예나의 승자 와 워털루의 패자 로 말할 때 서로 다른 표현들이 같은 과 같" " " " , bedeutung

은 대상을 가질 때 런던 둘 등 이러한 구별들은 또한 순수 논리적 문" , london, , zwei, duo "

법이 기능하는 데 중요한 기능들이다 후설은 언어의 형식적 이념성에 의해 반의미 모순성. ( )

와 무의미를 구분한다 반의미는 대상의 부재로 네모난 원 무의미는 말뜻의 부재 푸른은 또. ( ) (

는 이다 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므로 대상의 부재가 반드시 말뜻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 .

니다 반의미적인 명제는 모순적이지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반의미적인 명제는 가능한. .

대상을 갖지 못하지만 문법적 형식이 대상관계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반면 무의미적 명제에서

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말하자면 문법의 이념적 형식 규칙 은 비록 어긋난 대상을 가질지언. ( )

정 대상으로 향하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이것은 후설이 텔로스적인 인식론적 가치를 문법.

적 형식의 규칙에 매어놓기 때문이다.

직관하는 대상과 지향하는 의미의 불일치▲



다시 직관하는 대상과 지향하는 의미의 불일치로 돌아오면 이러한 표현 현상은 나를 표현하' '

는 언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나는 표현할 때 표현된 의미가 이해되기 위해서는 언표.

나 문장에서의 나는 매번 자리바꿈을 한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 순간 나의 자리와 시간' ' .

적인 한 점을 고집하지 않음으로써만 나의 언표는 이해된다 내가 창문으로 어떤 사람을 내. "

다본다 라는 표현에서 행동하고 있는 나의 자리와 시간은 언표 내에서 중요하지 않고 또 그"

렇기 때문에 타인들에게 소통된다 이것은 다의성 가령 같은 단어가 여러 가지 말뜻을 갖는. (

경우 불어의 는 잣대의 뜻과 규칙이란 뜻을 갖는다 도 일의성을 지닌 객관적 표현들: règle )

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나는 말하면서 언표 속의 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모든. '

사람이라는 구를 넣어서 표현할 수 없다 이것을 후설은 가능한 말뜻의 개념적으로 통일된' . "

한 집단 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각자마다 자신의 언표활동 속에 나의 개인적 개념을"(141) . ,

가진다고까지 후설은 말한다 각주 데리다는 후설이 자기 자신의 충만한 직관된 대상이(143 ).

론을 나에 대한 언표에서 조차 적용시킬 수 없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나라는 낱말을 이' ' "

해하기 위해서 나라는 대상을 직관할 필요가 없다 고 무 직관의 가능성은 그' ' " , " bedeutung無

자체를 정상적 그 자체를 구성한다 고 말한다 나의 기표적인 가치는 발화, bedeutung ." .(145)

주체의 생에 의존하지 않는다 자기 현전으로서의 생이 언표에 수반되느냐는 나의 말뜻이 작.

동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나의 죽음은 나를 발언하는데 구조적으로. " ' '

필수적이다"(145).

정상적 언표에서의 나의 죽음▲

정상적인 언표 논리적 문법 언어의 이념적인 형식성 을 따르는 언표들에서 나는 익명적이며, ( )

따라서 나의 죽음이 필요하다 정상성이라고 여겨지는 언어의 텔로스적인 문법은 말에서도' ' .

역시 적용된다 말하자면 말을 하는 순간 글쓰기의 작동원리가 말을 이미 감싸고 있다 표현. .

과 언어에 대한 텔로스적인 후설의 생각은 직관에 의한 아르케의 파악을 인식론적인 질서로

끌어들인다 즉 언어의 형식은 비록 직관적 대상에 곧 바로 닿아 있지는 않지만 가능한 형식.

으로써의 대상을 의미 지향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담화가 자신의 엔텔레케이아. "

완성태 를 달성하는 것은 그것이 참일 때이다 원은 네모나다 라고 말하는 것은( ) . < > 이야기를

잘 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원은 네모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 ' 잘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그 의미는 진리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추론한다면 잘못일 것이다 그것은 진.

리를 기대하는 만큼 진리를 기다리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진리의 예상으로서만 진리에.

선행한다. 진상眞想은 훗날 로 기약된 실현을 예고하는 텔로스가 이미 그 전에 의미를 대, < >

상과의 관계로서 열어놓았다는 데 있다 그런데 후설이 형식논리학과 초월논."(147 - 148) "

리학 에서 말하는 순수 논리적 문법 순수 의미 형태론은 그 자체가 마찬가지로 텔로스적인" ,

공 개념을 지닐 뿐이다 형식적인 것은 어떤. "空 의미 개념에 준거하여 순화되고 이 의미 개념,

은 그것대로 어떤 대상과의 관계로부터 규정된다 형식은 언제나 어떤 의미의 형식이고 의미. ,

는 대상관계에 대한 인식적 지향성 속에서만 열린다 형식은 이러한 지향성의 공 이자 순수. 空

지향일 뿐이다"(148).

차연이 작동하는 목소리▲

이상을 요약해보면 근원적 현전이란 탈현전화에 의한 재현작용을 유지시키는 힘과 차이 차(



연 보다 근원적이지 않다 대상을 하나의 공표상으로써 이념성으로써 갖게 되는 장소는 기호) . ,

들의 무한정한 유희 그렇지만 완전히 무질서한 유희가 아닌 차연이 작동하는 은유의 글쓰기,

무대이다.

차이 차연 없는 목소리 기록하지 않는 목소리는 절대적으로 살아있는 동시에 절대적으로" ( ) ,

죽어있다".(154)


